미얀마	경제의	미래	:	한국인가 나이지리아 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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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미얀마는 전례없이 서양의 투자자 쌍무공여기관에 의하여 그
경제상황이 개방된 상황에 서 있다. 미얀마의 경우 국가의 장래 경 제정책의 선택과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교차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. 지금의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30년 이후에 산업화 된 한국이 될 것인지 자원으로부터의 저주인 나이지리아처럼 될 것인지의 기로 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.

국제 통화 기금 (IMF), 세계 은행, 그리고 서양의 쌍무 공여 기관들 집단은 기술을 지원한다거나 정책 조언 등 및 아마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, 미얀마에 대하여 비 간섭을 원칙으로 하 는 자유 무역의 원리와 개발 모델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으로 무간섭 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이론을 미얀마에 도입시키려고 할 것 이다.

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잠재적인 장래산업의 발전을 못하게 막 을 뿐 아니라, 자국의 소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전에 그


발전이 차단되게 된다.

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얀마에 대하여 강력한 산업 정책을 펼 침으로서 그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를 개발하는 대신에 단지 천연자 원의 발굴에 대하여만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.

그러므로 미얀마는 이러한 접근 방법을 거부하여야만 한다.
왜냐하면 미얀마의 정책 결정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 자유시장 경제체제로는 산업화를 이루기가 힘들었고 많은 선진국들은 전혀 자유시장경제 체계를 통하 여 산업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.

그러므로 미얀마는 높은 고용과 공공 투자 등 정책을 포함하여보다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위하여 강력한 정책을 펼침으로서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.
이로 인해 효과적인 산업 정책을 이행할 기관을 육성하고 강한 성장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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